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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8월 13일(수), 조합간부 비상 회의를 갖고 2025년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그간 노동조합이 열린 자세로 사측의 전향 적인 결단을 촉구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제안한 내용은 임금 2% (정액+정률)인상, 일시금 200만원, 명절 선물 지원금 20만원 등이다.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그간 이미 수 차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 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촉구했다”고 밝힌 뒤 “오늘 가지고 온 안 역시 조합의 임금 6.3% 인상에 턱 없이 부족한데다 더 이상은 개선노력이 없다고 판단, 더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섭 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에만 다시 교섭에 응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로서 노동조합은 김영섭 대표가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다음주부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알리는 피켓을 구비하고 출근 선전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조합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요구안 쟁취를 위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퇴행하고 뒤쳐진 회사측의 뻔뻔한 행태 규탄,‘조합원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메시지 전할 것’정면 돌파 각오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6월 19일(목) 2025 단체교섭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간극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사 양측의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회사의 계속되는 미온적 태도,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에 따라 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게 됐다. 


KT노동조합은 이로써 오늘 결의를 통해 노사 불통의 책임은 온전히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은 물론,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과 각오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실무자 협상 거부, 대표가 직접 나와 결단하라” �노동조합, 답변 없을 시 폭염 속 총력대응 선포…사측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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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수)








